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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교육청성장판검사지원조례원안가결에유감을표한다

1.공정보도를위해애쓰는귀언론사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도에출범하여대전시민과함께지방권력을
감시하고주민자치확대를위해활동해왔습니다.

3.대전광역시의회김영삼의원외 13인이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키성장
조례안]은 7월 24일본회의에서원안가결됐습니다.

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해당조례안의원안가결에대한입장을발표합니다.많은
보도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청성장판검사지원조례원안가결에유감을표한다

대전광역시의회는 7월 24일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키성장지원

조례안]을통과시켰다.대전시의회홈페이지입법예고에도많은의견이달리고,

지역사회에서문제가됐음에도불구하고원안가결됐다.상임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제기된시민의견등을다뤄야함에도불구하고다루지않았다.이는

입법예고제도를무력화시킨것과다름없다.

해당조례안에갑론을박이있는만큼,교육위원회는조례안을보류시키고

대전시의회,학부모,시민등함께토론하고협력할수있었다.키성장지원조례가

시기가급박한조례안이아닌만큼더많은시민의견수렴의과정을거쳤어야했다.

하지만대전시의회그어떤의원,위원회에서도시민의견수렴의과정은없었다.

시민이절대다수의석을준것은조례안,정책등을일방적으로몰아붙이라는뜻이

아니다.대전시의회가공론장을형성하고더나은대안을만들어가야한다는책임이

있는것이다.대전시의회는시민의의견을모아대안을제시하는역할이있다는점을

잊지말아야하며,해당조례안의원안가결에대해유감을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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